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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통제․학교관여․교우관계가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김봉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연구위원)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에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부모, 학교, 친구 등 사회통제 그룹이 청소년 

온라인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이들 그룹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

에서도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규명하려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2020년 결과 자

료를 활용하여 2차 분석을 진행했다.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교급, 지역, 학년별로 

층화계층추출방식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4,958명을 대상으

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원만

하지 않은 경우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는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부모 통제의 영향력을 전달하는 역할과 함께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의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향후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는 학교와 친구의 개입 방안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용적인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해야 함을 밝혔다.

주제어 : 청소년, 사이버폭력, 부모통제, 학교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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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노르웨이 출신 유명 사회학자인 요한 갈퉁(Johan Galtung)은 “인간

의 자기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폭력이라 했다. 신체 손상이나 

정신적․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물리적 강제력만을 폭력으로 규정하

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정의다. 이러한 갈퉁의 정의에 따르면 사이

버공간에서 문자, 이미지, 영상 등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도 폭력의 일종이다. 사이버폭력은 신체적 상흔이

나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지만, 심리적․정서적 위해를 통해 

타인의 자율성과 권리를 침해하여 자기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

문이다.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문제적 행동 유형이다. 여기서 사이버폭력은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무력한 개인에게 행하는 공격적이고 의

도적이며 반복적인 행위(Smith et al, 2008)”를 의미한다. 정보통신기기

나 서비스를 이용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타인 비방, 욕

설, 배척,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갈취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

는 것을 사이버폭력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일상의 모든 활동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온

라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 특정 학년

만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1월 

발표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차 조사와 비교해

서 2020년 조사에서는 학교폭력에서 사이버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폭력 유형들에 비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보도자료, 2021. 1. 21). 또한, 2020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는 10

명 중 2명 이상의 청소년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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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보화진흥원, 2020). 이러한 사이버폭력 현상은 청소년 인터넷 이

용률이 99.9%에 이르고, 스마트폰 이용률도 99.1%에 달할 정도(한국

정보화진흥원, 2020)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정보통신기기․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교육의 확대 등으로 인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폭력은 신체적 상흔이나 물리적 피해를 야기하진 않지만 다

양한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이버폭

력 피해자들에게서 높은 수준의 정신적 고통(Juvonen & Gross, 2008), 

사회적 불안(Juvonen & Gross, 2008), 낮은 자존감(Kazter et al, 2009), 

우울감(Ybarra et al, 2005) 등이 나타났다. 이외에도 당혹감, 죄책감, 

고독감, 분노, 슬픔, 대인관계 문제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Fisher et al, 2016; Hinduja & Patchin, 2007; Kowalski et al, 2008; Shariff, 

2009). 심지어 사이버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사이버

폭력 피해자들에게서 2.23배 더 많은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Kaplan, 2014). 사이버폭력 가해자들도 다양한 문제를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사이버폭력 가해자들은 음주나 약물남용, 학교생활 

및 교우관계 부적응, 신체적․성적 남용, 태만 및 공격적 행동 등과 

같은 신체적․행위적 부작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okunaga, 

2010; Samara et al, 2017). 이들은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공격하는 동

안 죄의식, 수치심, 그리고 후회 등에 대한 인식 수준도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Cross et al, 2015; Rapheal, 2018). 심지어, 10~16세 사이의 청

소년 사이버폭력 가해자 중 일부에서는 자살 충동을 경험하거나 자

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duja & Patchin, 2010). 장기적으로

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가․피해 청소년 모두 균형 잡히지 않은 정

서와 낮은 학업 성취로 인해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한 미래가 선택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폐해 등을 확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21권 제1호 (2022년 7월)

124

인하려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주로 개인과 사회적 요인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폭력 가․피해 경험과의 관련성을 규명한 연구들

이었다. 반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 학교, 교우관계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사이버폭력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지연 등, 2015; Buelga et al, 2017). 특히,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부

모 역할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예를 들어, 이승출 등, 

2021; 이지혜 등, 2019)에 비해 교우관계 및 학교․교사의 역할이나 

관여 활동과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대책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를 위한 

사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예방 교육은 사이버폭력 당사자인 가

해자와 피해자에게만 치우쳐 있다. 사이버폭력의 다양한 요인들을 포

괄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당사자 위주의 대책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이지연 등, 2015). 주로 개인적 차원에서 사이버폭

력과의 관계를 찾은 결과다. 이러한 현실은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실효성있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 즉,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부모, 학교,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 및 

사이버폭력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

다. 과학적 근거를 통해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뿐 아

니라 효율적이며 적절한 정책 수립 방향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의존했던 개인 특성에서 

벗어나 부모, 학교, 친구 요인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및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청

소년 발달과정에서 부모와 학교, 친구 같은 일상적인 사회통제 그룹

은 청소년의 온라인 행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주장(War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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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에 근거하여 사이버폭력과의 관계에서도 이들 그룹의 영향력이 

실제로 발현되는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이들 사회통제 그룹의 역할

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라는 특정 가치에 미치는 효과도 확인하

고자 한다. 특히, 사이버폭력 가해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들이 무엇인

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사이에 

‘사회적 죽음’으로 인식되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억제 요인으로 부모, 

학교, 친구 등의 영향력을 확인하여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책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및 연구문제

1) 청소년 사이버폭력 특징

청소년 사이에 신체적 폭력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이는 유태계 독

일인 하이네만(Heinemann, 1969)이다. 그는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토대로 청소년 간에 발생하는 폭력을 ‘모빙(mobbing)’으로 규정했다. 

당시 오스트리아 동물행동연구자인 콘라트 로렌츠(Konrad Lorenz)가 

같은 무리의 동물 집단에서 특정 개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모빙

(mobbing)’이라 칭했던 것에서 착안했다. 특정 동물의 무리에서 발생

하는 폭력처럼, 청소년 사이에서도 같은 현상이 목격되었다는 것이

다. 이때 모빙은 청소년 집단 내에서 신체적․외형적으로 다른 대상

을 목표로 삼아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이후, 노르웨이의 올웨우스(Olweus, 1973)가 모빙 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 간의 폭력은 단순히 신체적․외형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의도성․반복성․힘의 불균형적인 요소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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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올웨우스(Olweus)는 청소년 간의 폭력을 ‘불

링(bullying)’으로 규정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대중화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

한 사이버폭력이 등장했다. 이러한, 사이버폭력은 전통적인 면대면 

폭력(bullying)과 비교해서 타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서의 의도성과 

행위의 반복적인 특성은 동일하지만, 힘의 불균형1) 상태는 불명확하

며,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구

분된다(김봉섭, 2021).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익명성, 무경계성, 평등

성, 감시 부재 등으로 인해 면대면 폭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Antoniadou & Kokkinos, 2015; Mishnaet al, 2012). 사이버폭력은 익명성

으로 인해 피해자는 가해자를 특징하기 어렵고, 가해자는 피해 확인

이 불가능해 폭력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무경계적인 특

성으로 가정과 학교 구분없이 24시간 내내 사이버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평등성으로 인해 신체적, 사회적 힘과 지위가 작동하지 

않아 누구나 쉽게 사이버폭력을 행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마지막으

로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나 학교의 감시 부재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발생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크게 사회문제화

된 이후에서야 인지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사이버폭력은 폭력 행위 종류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욕설(flaming), 사이버모욕(harassment), 명예훼손(denigration), 신분사칭

1) 전통적인 면대면 폭력에서는 신체적․사회적 차이가 힘의 불균형으로 나타

났으나 비대면적이고 익명적 특성을 지닌 사이버공간에서는 힘의 불균형이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사이버공간에서의 힘의 불균형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역량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는 주장(예를 들어 Görzig & 

Machackova, 2015; Slonje, Smith, & Frisen, 2013)을 수용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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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ersonation), 폭로(outing), 협잡(trickery), 따돌림(exclusion) 그리고 사이

버스토킹(cyberstalking) 등으로 분류한다(Moor, 2011; Willard, 2007). 반

면, 파친과 힌두자(Patchin & Hinduja, 2010)는 사이버폭력을 괴롭힘과 

협박, 위협, 비방, 허가받지 않은 정보 유포로 간단하게 구분했다. 우

리나라에서는 이승현 등(2015)과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이 사이버폭

력 유형화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행동 유형을 분류했다. 이승현 

등(2015)은 사이버폭력을 사이버비방, 사이버감옥과 스토킹, 이미지 

도용 및 신상털기, 사이버갈취 및 명령, 사이버성폭력, 이미지불링, 

플레이밍, 사이버배제 등 8개 유형으로 나누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6)에서는 사이버언어폭력,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따돌림,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스토킹, 사이버갈취,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강요 등 총 

8개 유형을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2) 부모, 학교,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

브론펜브뢰너(Bronfenbrenner, 1979)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

동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체계를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에 따라 구분했다. 그는,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가장 큰 영향 요인으로 개인을 둘러싼 주변 인물 즉, 부모, 교사, 친

구 등을 꼽았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부모, 교사, 친구 등과 지속적

인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며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개인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청소년 행동 발달

과 가치관의 부정적 형태인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도 부모, 교사, 

친구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고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먼저, 청소년 사이버폭력과 

부모 역할과의 관계에서 온라인 활동에 대한 부모 모니터링이 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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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일수록 인터넷 괴롭힘(Internet Harassment) 가해 경험이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Ybarra & Mitchell, 2004).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Aoyama et al, 2012). 특히, 자녀의 인터넷 이용 제한, 차단 프로그램 

설치 등과 같은 부모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통제 노력은 자녀의 사

이버폭력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에서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정한 규칙의 존재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

이는 것으로 확인됐다(Mesch, 2009). 이처럼,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

피해 경험에 대해 부모의 복합적인 활동들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면 폭력과 달리 사이버폭력은 학교 밖에

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학교생활이나 교사 지지 등과 같은 학교 

요인과의 관련성이 약해 부모가 이를 대신해 사이버폭력과 밀접하게 

관계를 맺기 때문으로 풀이된다(Kokkinos et al., 2016). 하지만, 국내에

서는 자녀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부모 역할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

한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오히려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자녀와의 

관계 등(부모강압, 부모갈등, 부모애착) 가정 요인의 영향력이 사이버 

집단괴롭힘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전신현․이성

식, 2010).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부모 역할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는 가정과 함께 청소년의 특정 행동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상

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학교 환경은 청소년 폭력 행위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김경은․은혜미, 2012). 실제로, 교사와 학

생들 간에 연대감, 명확한 규칙, 상호 존중, 우호적인 관계 형성 같은 

요인들은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Cernkovich & Giordano, 1992; Rensick et al., 1993) 긍정적

인 환경에서의 적절한 메시지 공유는 폭력을 줄이는데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Battistich et al., 1995, 1997).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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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느끼고, 학교 분위기가 신뢰, 공정, 유쾌하

다고 인식하는 청소년일수록 사이버폭력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밝

혀졌다(William & Guerra, 2007). 학교 내에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규칙의 존재도 사이버폭력 피해를 줄이는 것으로 확인됐다(Mesch, 

2009).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면대면 폭력에 대한 정책은 있지만 사

이버폭력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대응 방안이나 언급에 있어 매우 소

극적이다(Smith, Kupferberg et al., 2012). 실제로 18.4%의 학교만이 반

사이버불링 정책과 관련한 공식적인 문서를 갖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Vandebosch et al., 2014). 우리나라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이버폭력이 발생하는 사이버공간의 경우 학교 영향에

서 자유로워 학교 환경이 사이버폭력에 실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불링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인 경우 학교폭력 가해가 20~23%, 학교폭력 피

해가 17~20%까지 줄었다는 연구결과(Farrington & Ttofi, 2009)로 볼 

때 학교 환경은 사이버폭력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

야 한다.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한 학교의 다양한 활동 효과를 실증

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교우관계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사회통제/유대이론을 근거로 원만

한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 관계 훼손의 두려움 때문에 비

행 행위에 가담할 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또래 관계

가 안정적인 경우 행복 수준이 높고 생활 만족도도 높으며(Ma & 

Huebner, 2008), 또래의 지지가 높을수록 불안과 위축, 미성숙한 행동

과 같은 부적응 문제가 감소한다는 것(유안진․한미현, 1996)이다. 이

를 근거로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도 친구 관계가 원만할수록 가해 

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

에 매우 중요한 준거집단인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과의 관계를 규명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또래 간에 신뢰,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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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소외 등 또래 환경 요인과 사이버 언어폭력을 포함한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는 오히려 또래 환경 요인이 사이

버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박혜숙 등, 

2014).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부모 영향에서 벗어나 또래에 대한 의

존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청소년 사이에 발생하는 사이버폭력에 대

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우관계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

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그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

으로 제시되어 왔다. 여기서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를 의미하

는 태도는 개인이 사람이나 사물뿐만 아니라, 특정 이슈 등을 포함한 

대상에 대해 ‘옳다, 옳지 않다’, ‘좋다, 나쁘다’, ‘바람직하다, 바림직하

지 않다’ 등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내리는 정서적인 평가를 의미한

다. 대상에 대해 갖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Eagly & Chaiken, 

1993)이자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정서적 평가가 태도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한 호의적 또는 비호의적 평가

를 통해 그 행동이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면 

태도는 호의적일 것이며, 행동 실행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 행동을 취하게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김봉섭, 2021).

이처럼 특정 행위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특정 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실제로 반두라 등(Bandura et al, 1996)에 따르

면, 개인적인 도덕 기준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

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갈

등 해결의 손쉬운 방법으로 폭력을 수용하는 사람이 폭력의 가해자

가 되기 쉽다고도 한다(김경은 등, 2012). 이러한 주장은 사이버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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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고운․정세훈(2014)은 청소

년 사이버 언어폭력 역시 그 행위가 자신에게 만족스럽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태도를 가질 경우 실제 폭력 행동으

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왈스키 등(Kowalski et al., 2014)이 

수행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공격과 도덕적 일탈에 대한 규범적인 

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특히, 폭력을 

용인하는 정도 즉, 폭력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가 사이버폭력을 활성

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황지영, 2008; 김경은․

윤혜미, 2012).

이와 관련하여, 김경은 등(2012)은 익명성이 전제되어 비교적 표현

이 자유로운 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 나쁘지 않

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청소년이 타인에 대한 괴롭힘을 크게 지

각하지 못하거나 가벼운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 평소 폭력에 대한 

내적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청소년이 폭력에 

허용적일수록 사이버 상에서 언어폭력을 많이 한다고 밝힌 연구들(이

성식, 2005; 2007; 황지영, 2008; Williams & Guerra, 2007)과 일치하는 

주장이다. 사이버 상에서는 사회적 현실감 부족으로 인해 평소의 내

적 태도보다 더 부정적으로 작동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높이

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평가는 사이버폭력의 실제 행위를 설명하는 중요

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는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학습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갖는 것(이

성식․전신현, 2020)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서 반두라(Bandura, 

1977)는 관찰학습(observation) 혹은 모델링(modeling)이란 개념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특정한 태도를 갖게 된다고 강조

했다. 주변인들의 존재가 태도 형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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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로, 부모나 교사들이 자녀나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폭력 행위

는 적절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훨씬 낮은 

비율로 사이버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duja & Patchin, 

2012). 부모나 교사의 메시지가 청소년들에게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

정적 태도를 형성케 했기 때문이다. 주변 친구들의 폭력 행동이나 비

행 등을 관찰함으로써 자신도 폭력적인 행동을 용인하는 태도를 갖

게 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Durant et al., 1996).

하지만, 아직까지 사이버폭력이라는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 형성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규명 노력이 전무하다. 응답자의 

46.8%가 사이버폭력을 “재미”로 한다고 응답(Jisha P. R., 2020)하여 

청소년 대부분이 사이버폭력에 대한 도덕적 기준이나 평가가 상당

히 관대한 수준임에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를 형성케 하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

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특정 태도의 결과로 사이버폭력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만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인들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는 노력 등이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과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 활동, 교우관계 등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폭력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얼마나 허용적인가가 폭력적 행동의 실

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김경은․윤혜미, 2012)에 근거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도 살펴보

고자 한다. 이에 따라 먼저 부모, 학교, 친구, 사이버폭력 태도 요인

이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 지를 확인하

기 위해 이들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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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1]를 다

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1]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집단과 사이버폭력 가해 무경험 

집단 간에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

도는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는 부모, 학교, 친구,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중 어떤 요인

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이 깊은 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한정된 자원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과

적인 정책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어떤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력이 높은 지를 확

인한다면 확인된 요인에 집중적인 예방정책을 투입함으로써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구문제 2]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연구문제 2]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

한 태도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사이버폭력 경험과 관련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을 규명한 연구는 일부 있었다(예를 들어, 김경은․윤혜미, 

2012). 하지만, 태도는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사

회적 환경에 의해 형성된다고 볼 때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역시 

복합적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위해, 부모, 학교, 친구 등

의 요인이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주

장에 따라 이들 요인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형성과의 관계를 살

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지연 등(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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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사이버폭력과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영향 요인이기 보다는 심

리적 요인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와 교

우관계 또한 사이버폭력과의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가 존재하는지 살

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의 사회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 학교,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

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아

래와 같이 [연구문제 3]을 설정했다.

[연구문제 3]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사이버폭

력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의해 매개

되는가?

지금까지 제시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도식화

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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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2020년 수행한「2020년 사이

버폭력 실태조사」의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활용했다.「2020년 사이

버폭력 실태조사」는 전국의 일반 성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으

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과 관련있는 변수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기에 학생 대상의 데이터만을 사용했다. 

조사 대상 선발을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계자료를 기반으

로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교급, 지

역, 학년별로 층화계층추출방식을 적용했다. 자료수집은 학교 리스트 

추출, 조사 대상 학교 선정 및 사전 전화 안내, 선정 학교 대상 공문, 

설문 및 설문 안내서 발송, 온라인 설문 및 집계, 최종 자료 검증 등

의 순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응한 응답자는 총 4,958명이었다. 

2) 주요 변수

(1)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 등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이 제시한 총 8가지 사이버폭력 하위 

유형에 대해 타인에게 행했던 경험 여부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으

로 측정했다. 이는 미터와 바우만(Meter & Bauman, 2018)을 포함한 여

러 연구자들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측정하는 방식과 동일하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사이버폭력 유형에 대해 최근 1년 동안의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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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여부를 “전혀 없음”(1점)에서 “거의 매일”(5점) 등 5점 척도에 대

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은 개인별로 최저 8점에서 최고 40점 사이에 분포하며 최저점에 가

까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적은 것이며, 최고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했다. 응답자들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평균은 8.22점(표준편차=1.173)이었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

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지수(Cronbach’s α)는 0.802였다. 

(2)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요인은 자녀의 정보통신기

기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 정도를 의미한다. 미터와 바

우만(Meter & Bauman, 2018)은 청소년 사이버폭력 연구에서 부모 모

니터링(Parental monitoring)을 인터넷 이용 시간 지정, 방문 가능 사이

트 제한, 컴퓨터 차단 프로그램 설치, 올바른 정보통신기기 사용법 

지도 등 4가지 항목으로 측정했다. 본 연구에서도 미터와 바우만

(Meter & Bauman)이 사용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자녀의 정보통신기

기 및 서비스 이용을 통제하는 정도에 대해 총 4가지 항목의 질문에 

답하도록 했다. 응답자들에게 부모님께서는 “내 컴퓨터/스마트폰에 

유해 콘텐츠 차단 앱 또는 인터넷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

터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앱을 설치해 둔다”, “나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앱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다”, “온라인에

서 개인 정보보호 및 관리에 대해 알려준 적이 있다”, “나의 인터넷

이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해 둔다” 등 4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 

“그렇지 않다”(0점)와 “그렇다”(1점)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문항에서 ‘그렇다’로 응답한 개수를 

합해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정도를 측정했다. 따라서 

4개 항목에 대해 ‘그렇다’를 응답한 개수가 ‘0’인 경우는 부모의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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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 통제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며, ‘4’는 매우 심한 경우를 뜻한다. 

응답자의 부모 통제 정도 평균은 1.24점(표준편차=1.145)이었다. 

(3)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청소년의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 이용이나 태도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자 하는 학교와 교사의 공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활

동을 “우리 학교에는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규칙이 있다”, “우리 학교

는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학교 선생

님들은 평소 사이버폭력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우리 학교는 사

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등 총 4개 항목에 대해 “그렇

지 않다”(0점)와 “그렇다”(1점) 중 해당 사항에 표시하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문항에서 ‘그렇다’로 응답한 개수를 합해 사이버폭

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정도를 측정했다. 따라서 4개 항목에 대해 

‘그렇다’를 응답한 개수가 ‘0’인 경우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가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며, ‘4’는 매우 높은 경우를 뜻한다. 사

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정도의 평균은 2.07점(표준편차

=1.194)이었다.

(4) 교우관계

교우관계는 청소년들 사이에 또래 집단과의 인간관계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교우관계를 “내 친구들은 나와 이야기를 나눌 때 서

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해 준다”, “내 친구들은 내가 말하는 것에 관

심을 갖고 들어 준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 내 고민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 등 총 3개의 항목으로 측정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와 “매우 그렇다”(4점) 등 4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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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관계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균은 9.65점(표준편차=1.949)이었

다.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지수

(Cronbach’s α)는 0.853이었다.

(5)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행위에 대해 개인들이 갖

는 특정한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를 응답자들이 사이버폭력을 문제 행위로 인식하는 정도로 

측정했다. 즉, 사이버폭력 8가지 하위 유형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문제행동으로 인식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각 항목에 대해 “전

혀 문제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문제된다”(4점)까지 4점 척도에 

대해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하도록 하여 개인별로 최저 8점에서 최고 

32점 사이에 분포하며 최저점에 가까울수록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

대하고 허용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응답자들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평균은 29.53점(표준편차=4.781)이었다. 또

한,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결과 신뢰도지수

(Cronbach’s α)는 0.971이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의 처리와 통계분석에 SPSS 22.0 버전을 활

용했다.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분석을 사용했다. 둘째, 

각 변수들이 일관된 응답을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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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 분석을 실시했다. 셋째,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라 관

련 변수들의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검증을 했다. 

넷째,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후, 독립

변수(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가 종속변수(사이버폭력 가해 경

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이버폭력 태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통해 검정했다. 매개효과 검

정시 기존에는 배런과 케니(Baron & Kenny)의 매개효과 검정법이나 

Sobel test를 이용했지만 매개효과 추정에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보완한 기법인 헤이스(Hayes, 2013)의 분석 방법을 사용했다. PROCESS 

Macro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기반으로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

여 정규성 가정에서 자유로우며, 매개효과에 대한 검정력이 가장 높

은 분석 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Hayes, 2013).

4.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이 제시하는 바와 같다. 성별

로는 남학생이 51.8%, 여학생이 48.2%이며, 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5.1%, 중학생 33.2%, 고등학생 31.8%였다. 연령은 10세 12.0%, 11세 

12.0%, 13세 11.7%, 15세 11.2%, 12세 11.1%, 17세 10.9%, 16세 

10.5%, 14세 10.4%, 18세 10.4%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13.89세

(sd=2.59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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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명 비율(%)

전체 4,958 100

성별
남자 2,658 51.8

여자 2,390 48.2

학교급

초등학교 1,738 35.1

중학교 1,645 33.2

고등학교 1,575 31.8

연령

10 594 12.0

11 593 12.0

12 551 11.1

13 578 11.7

14 514 10.4

15 553 11.2

16 523 10.5

17 538 10.9

18 514 10.4

<표 1> 응답자 특성

2)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른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

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연구문제 1]과 관련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

험 관련 요인들에 대해 가해 경험 유무로 구분한 집단 간 차이를 알

아보는 t-검정을 실시했다. 이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함이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유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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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집단 구분은 최근 1년간 사이버폭력의 하위 유형에 대해 1회 이

상의 경험을 한 집단을 경험 집단으로, 이 같은 경험이 없는 집단을 

무경험 집단으로 했다.

분석 결과 <표 2>와 같이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

버폭력 태도 등의 요인과 관련하여 0.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사이

버폭력 가해 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부모 통

제와 학교 관여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이버폭

력 가해 경험집단이 무경험 집단에 비해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고 사

이버폭력에 대해서도 관대한 태도를 지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은 무경험 집단에 비해 사이

버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와 학교의 관심과 보호가 덜 한 집단이며, 

교우관계도 원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도 쉽게 

용인하는 태도를 지닌 집단임을 확인할 수 있다.

구 분 사례수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태도

M±SD M±SD M±SD M±SD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집단
469 1.026±1.029 1.829±1.173 3.034±0.599 3.567±0.568

사이버폭력 가해 

무경험 집단
4,489 1.266±1.154 2.092±1.193 3.236±0.651 3.703±0.599

t 4.756** 4.549** 6.880** 4.715**

**p<.01

<표 2>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집단 차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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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사이버폭력

태도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1

사이버폭력 태도 -.111** 1

부모 통제 -.040** .099** 1

학교 관여 -.075** .128** .340** 1

교우관계 -.075** .227** .104** .148** 1

**p<.01

<표 3> 상관관계 분석 결과

3)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및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및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영향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

석을 실시하기 전에 먼저 [연구문제 2]와 관련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피어슨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r=-.111), 학교 관여(r=-.075), 교

우관계(r=-.075), 부모 통제(r=-.040) 순으로 가해 경험과 유의한 음(-)

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했다. 변수간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이버폭력 계수와 VIF값, Tolerance를 검토한 결과에서도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80 이하였으며 VIF값은 모두 3 이하였고, Tolerance

는 모두 .3 보다 크게 나타나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

으로 밝혀졌다. 결과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모든 

요인들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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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사이

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의 관여나 부모 통제에 대해서도 낮은 인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교우관계도 원만치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4)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사이버폭력 태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인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와 매개

변수인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외에 종속변인인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성별, 연령을 통제변

수로 설정하여 살펴보았다. 변인간 영향 효과 분석과 함께,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서는 배런과 케니(Baron & Kenny, 1986)가 제안한 3단계 

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1단계에

서는 독립변수(부모 통제․학교 관여․교우관계, X)와 매개변수(사이

버폭력 태도, M)의 관계를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X)가 종속

변수(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Y)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마지막 3

단계에서 독립변수(X)와 매개변수(M)를 동시에 포함했을때 매개변수

(M)와 종속변수(Y)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4>는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요인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한 결

과다. 1단계에서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요인이 사이버폭력

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성별과 연령을 통제한 상

태에서 부모 통제(β=.059), 학교 관여(β=.085), 교우관계(β=.181) 모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8%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도 유의했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해서는 Durbin-Watson 값이 1.921로 1~3 사이에 속해 잔차들 간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21권 제1호 (2022년 7월)

144

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회귀모

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VIF(공선성 통계량) 값을 확

인한 결과도 각 변수에 대한 값이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와 학교 관여, 교

우관계 등 관련 요인 모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문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들의 정보통신기기 이

용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통제하거나, 학교 또는 학급 내에 사이버

폭력 관련 규칙의 존재 및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실시 등의 경우 청

소년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비관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가 원만한 경우에도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에 대

해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단계에서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

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1.8%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Durbin-Watson 값은 1.996으로 1~3 사이에 속하므로 잔차들 간에 상

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통제 정도가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줄어드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β

=-.020, p=.200). 부모 통제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 통제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학교 관여(β=-.064, p<.001)와 교우관

계(β=.045, p<.001)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는 긍정

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 관여가 많을수록 청소

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할수록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도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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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독립변수(X)→

매개변수(M)

독립변수(X)→

종속변수(Y)

독립변수(X), 

매개변수(M)→

종속변수(Y)

비표준화 계수

(USC)

표준화

계수(SC)

비표준화 계수

(USC)

표분화

계수(SC)

비표준화 계수

(USC)

표준화

계수(SC)

B SE β B SE β B SE β

상수 2.699 .051 9.081 .103 9.517 .129

통제
성별 .183 .017 .153*** -.213 .033 -.091*** -.213 .033 -.091***

연령 .015 .003 .065*** -.017 .006 -.037** -.017 .006 -.037**

독립

부모통제 .031 .008 .059*** -.020 .016 -.020 -.015 .016 -.015

학교관여 .043 .007 .085*** -.063 .015 -.064*** -.056 .015 -.057***

교우관계 .166 .013 .181*** -.082 .027 -.045** -.055 .027 -.030*

매개
사이버폭력

태도
- - - - - - -.161 .029 -.082***

F value 85.590 17.802 20.182

R square .080*** .018*** .024***

*p<.05, **p<.01, ***p<.001

<표 4> 매개회귀분석 결과

3단계에서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요인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불링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2.4%

의 설명력을 갖고 있으며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모

형의 적합도와 관련하여 Durbin-Watson 값은 1.995로 1~3 사이에 속

하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β=-.082, p<.001)가 사

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됐다. 

즉,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지닐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

험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는 특정 행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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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coeff Boot. SE

95% Confidence 

interval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
Boot. 

LLCI

Boot. 

ULCI

교우관계 사이버폭력

태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0822 .0032 -.0162 -.0039

학교 관여 -.0548

<표 5>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부분 매개효과 Bootstrapping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지목했는데 사이

버폭력 가해 행동과 관련해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독립변인과의 관계에서 사이

버폭력에 대한 태도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매개효과가 

유의한 가를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적용했다. 

부트스트래핑을 위해 재추출한 표본수는 5,000개였고,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3단계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된 종속변인에 미치는 독

립변인의 영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유무로 구분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부모 통제를 제외하고 학교 관여와 

교우관계(독립변인)에 대한 사이버폭력 태도의 매개효과를 분석했

다. 분석 결과, 학교 관여와 교우관계는 <표 5>에서와 같이 총효과

(직접효과+간접효과)는 -.0637(t=-4.5360, p<.01), 직접효과는 -.0548 

(t=-3.9040, p<.01)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개효과 계수의 하․상한 값은 각각 -.0162, -.0039로 구

간 내에 0의 값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매

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 관여 및 교우관계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간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의 부분 매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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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지지했다. 이는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에 대한 학교의 관여 활동

과 원만한 교우관계는 사이버폭력 태도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합하면, 청소년들의 경우,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의 관여

도가 낮고, 교우관계가 원만하지 않을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높아졌다. 특히, 청소년기는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점차 학교

와 친구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이버폭력 

같은 특정 행동에 있어서도 부모보다는 학교와 친구의 영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이버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학

교와 친구의 개입에 더 집중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사이버폭력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해 어떠

한 태도를 지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관대한 태도를 가질수록 사

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청소년 발

달과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학교, 친구 등의 

역할을 매개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이들의 영향력을 확

대․강화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대해 부모 통제의 영향을 매개하지는 않았

으나,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이버폭력 태도에 대한 영향력을 통해

서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여기서도 사이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관용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과 학교 관여 활동이 필요함을 밝힌 것은 본 연구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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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다. 다만,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했다.

5. 결론 및 논의

사이버폭력은 은밀히 진행된다는 점에서 사안 발생 이후에야 확인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사이버폭력의 무경계적인 특성과 정보통신기

기 및 서비스의 개인별 소유와 활용, 감시 부재 등으로 인해 제 3자

에 의한 사이버폭력을 목격하거나 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개입이 불

가능하다. 따라서 사이버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청소년의 가

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모, 학교, 친구의 역

할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등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 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등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과 

무경험 집단 간에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사이버폭력에 대

한 태도 등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무엇보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은 정보통신기기 이용 통제 및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부

모와 학교의 관심도가 낮아 무분별할 정보통신기기 이용이 가능하며, 

관련 규칙도 부재한 환경에 있는 집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

우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사이버폭력이라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도 긍

정적으로 인식하는 등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집단은 사이버폭력 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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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집단에 비해 사회적으로 취약할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부정적

인 특성을 지닌 집단인 것으로 파악됐다.

둘째, 청소년의 가치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부모, 학교, 친구의 역

할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주장(Bronfenbrenner, 1979)은 사이버폭력과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 형성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즉 자녀의 디지털 이용에 대한 부모 통제,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등은 모두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부모와 학

교의 관심이 낮아 자녀에 대한 디지털 통제 정도와 학생들을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이 적은 경우 사이버폭력에 대해 관대하고 허

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원만하지 않은 교우관

계를 형성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에도 사이버폭력을 긍정적으로 보

는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중에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과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직접적으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즉,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과 함께 학

교․급내 정보통신기기 이용 규칙 마련,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등과 

같은 학교 관여 활동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억제하는 요인인 것

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

이버폭력에 대해 비관용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원만한 교우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학교 분위기 조성과 사이버

폭력에 대한 엄격한 규칙 제정, 예방 교육 등과 같은 학교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반면, 사이버폭력 가해에 대한 부모 통제 억제 효과를 증명한 기존 

연구(예를 들어, Ho et al., 2017; Wright, 2017)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

서는 부모 통제 역할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하여 다소 상이

하게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부모 통제는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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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폭력에 대한 태도를 통한 간접효과만을 확인한 것이다. 앞서 t-검정

과 상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부모 통제와

의 관계로 볼 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정도에 따라 부모의 통제 정

도가 다를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부모 통제는 사이버폭

력 가해 경험으로 인한 후행적 요소이자 후속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부모 통제가 자녀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관용적인 태

도 형성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자녀에 대한 부모의 디지털 

이용 통제시 사이버폭력 예방이라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분

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

련해서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등을 매개하고, 부모 통제의 영향

력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 이들의 효과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

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했다. 즉, 특정 행위에 대한 태도는 특

정 행동을 결정한다는 기존 주장에 근거하여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

이라는 특정 행동에 대해 사이버폭력 태도가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

여주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도는 독립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우관계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

한 영향의 결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관용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을 줄

이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고려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학교․급내에서 수업중 스마트폰 사

용 규제나 엄격한 사이버폭력 관련 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이

버폭력 예방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승인은 학생

들의 학업과 정서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Bigg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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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Forman et al, 2009; LaRusso et al, 2007)에 근거하여 사이버폭력

에 대한 선생님의 적극적인 대화와 관여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교우관계가 원만치 않을 경우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사이버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어 원만한 교우관계 

형성을 위한 학교내 프로그램 시행이 필요하다. 교우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발동할 경우 

사이버폭력을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정보통

신기기 이용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통제보다는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밝혀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의 디지털 이용과 관련한 올

바른 대화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Young, 

2009)은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관련해서 부모 통제 프로그램 설치보

다는 의사소통과 같은 부모 활동이 청소년 그룹에 매우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요인들과 함께 사이버폭력 가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버

폭력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비관용적이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요인들(부모 통제, 학교 관여, 교

우관계)을 통해 일부 사이버폭력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

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도 사이버폭력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 형성

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사이버폭력이 왜 도

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일으키는지, 자신에

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 사이버폭력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

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관련해서 다양한 변인 간의 관



헬스커뮤니케이션연구, 제21권 제1호 (2022년 7월)

152

계를 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사이버폭력에 대한 태

도의 중요성을 확인했고,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부모 통제 노력, 

학교 관여 활동, 교우관계 등의 효과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 반

면, 이러한 학문적, 실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

계를 갖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가치

관 형성과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생

태체계이론에 따르면, 부모, 학교, 교우관계 외에도, 지역사회나 문화, 

종교 등과 같은 외부 체계의 영향력도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부모, 학교, 교우관계만을 살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사이버폭력에 

대한 생태체계이론에서 제시된 다양한 변인들의 역할을 규명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이차 자료를 활용한 분석 결과로 변수 사

용에 대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향후 연구목적에 충실하고 

엄격한 자료의 구축과 함께 다양한 변수에 기반한 모형 설정을 통해 

보다 발전적인 후속 연구들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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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arental Control, School Involvement,

and Friendship that Influence Adolescent Cyberbullying

-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n the attitude to cyberbullying

Kim, Bong seob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Research Fellow)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parent, school, and friend on 

cyberbullying, which is recognized as ‘social death’ among adolescents. Based 

on the claim that social control group such as parent, school, and friend 

had a great influence on online youth behavior, this was intended to 

investigate whether these groups actually exercise their influence in 

relations with cyberbullying. This was to provide basic data for effective 

cyberbulllying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To that end, the second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2020 results of the annual Cyber Violence 

Survey. Based on school statistics at the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a total of 4,958 students from fourth graders to high school 

students in 17 cities and provinces nationwide were analyzed through 

stratified class extraction by class, region, and grad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if adolescents have low school involvement to 

prevent cyberbullying and a unfriendly relations with friend, their experience 

of cyberbullying increase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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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of parents did not directly affect the experience of cyberbullying. 

Finally, the attitude to cyberbullying was identified as an important factor in 

expanding and strengthening their influence on cyberbullying by mediating 

parental control, school involvement, and friendship. According to these 

results, it was revealed that cyberbullying prevention programs should 

include measures to foster negative and pessimistic attitudes toward 

cyberbullying as well as intervention measures for school and friend.

Key words : adolescent, cyberbullying, parental control, school involvement, friendship, 

the attitude to cyberbullying


